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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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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수진

지난 한 해 동안 미 8군에서는 한미

친선 관계를 표현하려는 행사가 많이 마

련되었다.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미

8군 밴드의 "We go together(우리 함

께 갑시다)"라는 신곡 발표가 2001년 12

월 19일 미8군 공보실 회의실에서 있었

다. "We go together"라는 신곡은 한미

연합사령관인 Thomas A. Schwartz대

장의 후원 아래 미 8군 밴드의 Jamie

Buckley하사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

였다.

"We go together"의 CD안에는 영

어로 된 노래와 함께,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부른 노래가 실려 있다. 노래의 가

사는 한반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유엔사,

한미연합사 그리고 주한 미군에서 동고

동락하는 한미 양국 군인 및 군무원들의

희생정신과 불굴의 결의를 담고 있다. "

함께 가는 거야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는

하나, 자유를 위한 거야 함께 가는 거야

우정은 변치 않아요 자유를 보며, 영원한

믿음, 함께 나가요. 우리들 앞에 싸웠던

그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 라는 가사로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군사적 차원에서의 동맹 관계를

초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래는 발라드

풍으로 듣기  편안하고 가사 전달이 확실

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노래를 작곡한 Jamie Buckley

하사의 의하면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는

Schwartz대장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이

미 8군 Band 한미친선 신곡 발표
었으며, 한미

우호동맹관계

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했기 때

문이었다고 한

다. 또한 "We

g o

together"라

는  제목은

Schwartz 장

군의 연설이

끝난 후 "같이

갑시다"라는

어구에서 따

오게 되었다고

했다.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녹음 작업은 미 8군 밴드가 전자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등의 현대 악기

를 사용하여 연주함으로서 이루어졌다.

Jamie Buckley 하사가 보컬을 맡아 녹

음하였고, 우리말과 영어가 섞인 노래에

서는 공군 군수 참모 처 행정과 손성현

병장, 해군 행정과 최홍준 병장, 육군 범

무과 김세진 병장, 그리고 해병 공병과

김누리 병장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끝으로  Jamie Buckley하사는 이 노

래가 표현하듯이 한미 동맹관계는 중요

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우호관계

2002년 임오년이 밝았습니다

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은 주한 미군이 주관하는 모든

나 행사를 마무리하는 피날레로

것이라고 한다.  Jamie Buckley

' 바램이 있다면 한미 연합 훈련

이 끝난 후 장병들에게 들려주게

면 좋겠다 ' 고 밝히면서 발표회를

다.

미군 부대 내에서 복무하는 우리 카투

사들에게 9ㆍ11 테러 등으로 말 많고, 힘

들었던 2001년이 지나고, 힘찬 일출과 함

께 2002년,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

년 한 해 동안 카투사 신문을 애독해 주신

많은 카투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

해에도 저희 카투사 신문은 더욱 유익하

고 재미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한 복무 태도로

주목받는 카투사 여러분들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카투사 신

문입니다.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월

드컵, 특히 미국과의 경기로 인해 더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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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새해를 맞아 많은 카투사 장병

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

 12월 13일 서울 상계1동의

요양원에서는 합무단 카투사 장병

미군들의 장애 아동 봉사활동이 열

행사는 5년 전부터 이루어져

행사로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소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

요양원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정원 90명에 남자 39

명, 여자 48명의 총 87명이 요양원에 있

다.

매년 12월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는 카

투사 14명, 미군 장교 6명과 군무원 3명

이 참여해 열렸고, 이동하기 불편해서 요

양원에서 교육을 받는 20여명의 아이들

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비록 짧은 시간

이었지만 청소, 빨래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또한

기금으로 아이들에게 기저귀, 세제, 장

난감, 옷, 이불 등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저귀는 장애 아동들이 신

변관리가 불가능하여 전원이 기저귀를 착

용하고 있어서 한 달에 약 1700개 정도

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물에 많은 양을 차

지하였다.

합무단의 Paul McQuain 중령은 "여

기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기에

있는 아동들을 도와주게 된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내년에도 또 오게 될 텐데 다음에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황호준

일병은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은 학교에서 돌아온 다

른 70여명의 장애아동들을 요양원 안으

로 바래다주는 것이었다. 쉼터 요양원의

박일남 원장은 "11월에는 요양원에서 생

활하는 20명의 아이들이 용산 기지로 찾

아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같이 파티를 열

기도 했었다. 매년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

고,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

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원이나 고아원에도 카투사장병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고,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장애아

동과 보낸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방문을

마쳤다.

카
투
사
 신
문
 박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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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난 12

서울 남산 기슭에 위치한 종

휴양소(Religious Retreat

이하 RRC)에서는 미 8인사

행정사령부(이하 8인행사)가 마련한

32명의 카투사와 29명의 보육원생들,

그리고 30여명의 미군들이 참석한 가운

데 행사는 RRC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

를 시작으로 교회에서 진행된 캐롤을 비

롯한 노래부르기, 산타와 요정으로 분장

행사에 사용된 보육원생 각자의 선물

은 미군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크리

스마스 트리에 아이들 이름을 적은 메모

를 걸어놓으면 미군들이 한 개씩 집어가

서 직접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해오는 식

으로 선물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다보

니 획일적인 선물이 아닌 아이들 각자에

게 맞는, 정성이 깃든 선물이 마련되었다

고 한다. 행사를 주관한 8인행사 군종처

의 최형은 상병은 ' 이 행사는 매년 이루

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다른 해

와 비슷하려니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아

이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

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

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

습니다. 저번 행사 때보다 이번 행사가

더 좋은 식당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진

행되는 것 같습니다 ' 라며 행사가 성공

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혜심원 교사인 김경진씨는 '전부터 이

행사에 참가해오던 아이들이라서 8인행

사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고, 그래서 더욱

오고 싶어합니다'라고 말하며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는 새



카투사들의 한마디

총포의 구분을 먼저 알아보자.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다. 포(Gun)

밀리 이상의 화기를 말한다.

미만은 보통 소화기(small arms)

. 이 글에서는 항공기나 함포

제외한다. 순전히 육상용 포에 대한

. 국내에서는 그 이하라면 총

부른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그

무반동총(Recoilless Rifle)으로

 106mm 구경의 무반동총(노

장비들이나 한국군에서 아직 운영

단계적으로 신형 대전차 무기로

예정이다)들이 있다. 이들은 고

체연료로켓을 탄체로 사용하는 화기들이

일반적으로 포(대포)는 탄도에 따라

직사포, 박격포 등으로 구분할

그리고 구동형에 따라 견인포

견인되어 운영되는 야포, 비교

경량이다. 예: KH-179), 자주

쉽게 오인되는 포, 전차 몸체

곡사포를 얺여놓은 화기), 로켓포(예:

130mm, 거룡(한국형 223mm

Multiple Rocket Launch System)등

 수 있다. 이들은 작전교리에

다양한 복합운용이 가능하다.

발사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평사포(cannon): 직사포로도 불림.

사각은 수평에 가까움.

곡사포(howitzer): 45 도 이하의 사

각.

박격포(mortar): 45도를 넘어선 사각.

발사각도는 사각이라 부르며 포를 발

사했을 때, 포탄이 그리는 각도를 의미한

다. 고각으로 포를 올려서 쏠 수 있기 때

문에 지상이나 선상 위에서 항공기 격추

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곡사포(Howitzer)

곡사 기능을 가지는 포. 보통 30도 정

도의 각도로 타원을 그리며 포탄을 날린

다. 지역 표적에 대한 사격에 많이 사용

된다. 여기서 지역 표적은 어떤 지역 내

에 흩어져 있는 목표들을 말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유탄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는 동일한 포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단지

유탄포란 단어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육

군 용어이다.

평사포 또는 직사포(Cannon)

거의 수평적인 직격으로 사격을 한다.

날아간다. 점 표적

을 하나씩 포격하는

많이 사용된다. 전

차포, 대공포, 대전

차포 등이 이런 부

류에 속하고 있다.

● 박 격 포

(Mortar)

박격포탄의 발사각도는 45도 이상이

다. 지역 표적에 적합하며 주로 근거리

목표향한 화력지원을 하며 보병에겐 너

무나 중요한 근접화력지원의 존재이다.

전시에 기관총과 더불어 가장 많은 대인

살상능력을 발휘하는 화기이다.

포는 또 이동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견인포(Towed gun)

말 그대로 차량으로 견인하여 운용되

는 포이다. 이 대포는 그저 포에 이동용

바퀴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그 수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

다. 이는 사격준비시간이 비교적 길고,

운용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점들 때문이다. 요즘 현대전

같이 대포병사격이 필연적인 전장에서는

기동성이 곧 생명이다.

◆자주포(Self- propelled gun)

자체 동력장치를 가져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포 시스템이다. 보통 전차와 혼동

주포는 기동성이 있어 사격직

치 이동을 할 수 있음으로 견인포에

면 대포병 사격에 있어서 생존성이

높다. 세계의 군대는 점차 자주포로

하는 추세이다. 한국에는 세계에

는 3세대 국산 자주포인 K-9 Thunder

Fire가 있다. 이는 현역 미군의

Paladin 보다도 더 근대적이고

자주포이다.

◆열차포, 요새포.

열차포는 기차에 실린 대포

는 요새에 설치된 대포를 지칭한다

류의 포는 과거의 유물로 2차

을 마지막으로 거의 사라졌다

은 진지에 고정된 대형 포들로

중용시되는 현대전에는 별 의미가

그러나 화력에 있어서는 최강이였다

사일이라는 신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는 또 다시 강선의 유무로서

수 있다. 강선의 유무로서 포는

(smooth bore)와 라이플포(rifle-bore)

2가지로 나뉘어 진다. 예를 들어서

군의 K1전차의 105mm포는

선)포이다.

지면 부족으로 다음호에서

와 활강포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새해를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5

상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상병 백철균

17항공여단 본부중대 군수과

상병 이현석

우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시오. 저는 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근

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8개월 가량

의 군 생활도 잘 마무리지어서 어디서든

인정받는 아들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

아버지, 어머니 둘째 아들입니다

즘 새로 시작하신 가게를 하시느라

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자주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앞에서는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애쓰시는

안녕하셨습니까. 막내아들 군에 보내

놓고 걱정하시던 어머니 모습, 아직도 눈

에 선한데 벌써 군에 입대한지도 일년이

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어머

님께 좀 더 발전적인 모습, 열심히 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

받으십시오. 올 한해 두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십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사랑하

군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

찾아 뵙고 싶지만, 집이 멀어

항공여단 본부중대 군수과

병장 남경진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상병 이준갑

병장

제공사진



년이 밝았다. 모두 새해를 맞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각자 부대업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군생

절반정도를 마친 기자도 나머지 절반

함께 분위기를 쇄신하여 시작

한다. 그러기 위해 눈에 잘 띄

곳에서 힘들지만 묵묵히 자신의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새해 첫 부

주인공으로 소개해보는 것은 어

 CAMP HIALEAH에서 근무하는

헌병중대 카투사들이 2002년 첫 부

장식한다.

552헌병중대는 8헌병여단 산하 728

헌병대대 소속이며 본부소대와 네 개의

라인소대로 이루어져있다. 본부소대는 사

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섹션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라인소대인 1소대부터 4

소대가 직접적인 헌병근무를 한다. 전체

중대원 150여명 중 카투사는 44명이다.

테러사건 이후 부대 게이트 가드 업

무 등으로 업무사이클이 현재 정상적으

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평시에는 레

드, 앰버, 그린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이

3개월을 주기로 돌아간다.

먼저 레드기간에는 헌병업무를 주로

하는데 지역적 특성상 하일리아 부대와

훈련은 그린사이클 때하는데 AreaⅣ에

는 전투병이 없는 관계로 552헌병중대와

왜관의 557, 대구의 188헌병중대가 모두

3개월에 한 번 2사단 전투병들과 비슷한

훈련과 미션을 받아 실시한다. 2사단 전

투병의 훈련과 비교해 군사적 훈련 지식

이 비슷할 정도이다. 또한 그를 위해 사

전에 훈련 정비, PMI, PCI등의 훈련준비

를 하고 훈련을 마친 후에는 리커버리를

통해 장비 점검과 정렬을 하는데 이는 중

대규모로 실시된다.

하지만 테러 이후로

사격훈련을 제외한 야전

훈련은 모두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근무인원이 많

아져 현재 대구에 한 개

소대가 지원을 나가있을

뿐이다. 나머지 세 개 소

대는 각각 CQ와 Duty

Drive 등 중대 서포트 업

무, 소대 사역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경계근무 인

원이 강화되어 언제나 험

비 한 대에 세 명이 한 팀

이 되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다.

헌병들은 근무 한 시

간 전에 먼저 무기고에서

총을 찾는다. 그 후 바로

실시되고

552

신성웅

은 "헌병은

서의 경찰

맡는다

가 들어오거나

제 어떤

하고 있는

리해주고

해결이

내가 이런

결할 수가

하는 성취감이나

보람을

전했다

헌병근무시간

은 아침근무가

전 7시부터

까지, 낮근무는

후 3시부터

시까지

원은 밤

다음날

지의 3교대

다. 이와

시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 

정훈시간에 총인원이 참석할

우가 없어 총원 44명 중에 15

참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정보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게 되며 또 대구에 한 달 정도

를 나갔다오면 중대원들이 서로

면서 얘기해볼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역시 이러한 일정치 않은 헌병근무시간

에 따르다 보니 본부소대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스케줄이 없다. 라인소대의

근무인원이 아침근무 점심근무

5 5 2  M P  C om p a n y5 5 2  M P  C om p a n y



때문에 아침근무의 경우는 업

끝나고 난 뒤, 낮근무와 밤근무의

근무시작 전에 PT를 실시한다.

소대사역과 CQ를 하는 인원들

조정해 실시하고 있다. 카투

평균이 270정도였으며 중대 전체

명의 마스터가 있다.

미군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으

농담도 많이 하는 등 미군들의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좋다.

주임상사와 중대장이 카투사에 대

아끼지 않는다. 중대급으로 밖

고기를 구워먹는 소규모 파티

열며 친목을 다진다. 소대 규모

지정된 Pub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얘기도 하는 기회가 많이 주

. Richard S. Lambert 중대 선

 "552헌병중대의 모든 미군과

카투사를 관리하는 Senior NCO의 입장

에서 바라보건데 업무수행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믿음직한

카투사 선임병장을 비롯한 모든 카투사

들은 아주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그밖에

미군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도

움을 준다 "고 카투사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능력이 인정된다면 카투사도 상병

선에서도 팀리더로 올라간다는 데서 증

명된다. 소대에서 두 세 명의 카투사가

팀리더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대

는 이러한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

다. 3인이 팀리더, 드라이버, 거너로 한

개의 팀을 이룬다. 미군 NCO가 주로 팀

리더를 맡는데 카투사의 경우 상병급이

어도 능력만 인정을 받으면 팀리더를 하

고 있다.

3소대 Jerry Lanier 일병은 "카투사

는 내 가장 친구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업무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배우는 데 있

어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고 카투사와

의 우애를 과시했으며 Eric L. Weaver

역시 "1년 8개월간 이곳에서 근무해왔

고 앞으로 3년 4개월이나 더 있어야 할

지 모른다. 그만큼 카투사와 많이 지내게

된다. 그들은 부대밖에서 미군들에게 이

곳에 대해 안내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다 "고 카투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전한

다.

외출외박은 지원대장의 허락하에 나

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통제가 있다. 일

반적으로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 헌병은 외박 제한이 되고 2박 3일

사이에 서울에 갔다오는 것 역시 부담스

러워 부산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다. 여

가시간에는 부대에서 Rec. Center 등

을 이용하며 부대원들과 지낸다. 농구를

좋아하는 인원이 많아 작년 3월에 카투

사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해 트로피를 하

사 등을 정한 후

미군강사가 두 시

간 정도 수업을 진

행하고 나머지는

선임병장이 직접

나머지 두 시간 동

안 그 날 배운 것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요즘은 풋볼 시즌이 한창이라

풋볼의 규칙과 역사를 주제로 설명을 듣

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일 경우에는

자유토론형식으로 수입이 진행된다. 영

어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미군 역시 바람직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

어 매우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

본부소대 이철규 이병은 "처음에는 많

이 힘들었지만 헌병이라는 자부심을 가

지고 생활하려고 노력하니 극복할 수 있

었다. 헌병대이다 보니 총, 수갑, 베스트,

권총집과 같은 보급품들이 상당히 많아

서플라이로서도 하는 일이 많다. 또 헌병

대가 후방에서는 전투를 맡다보니 보급

병임에도 불구하고 M249라는 기관총과

Mark 19과 같은 화기를 다룬다

헌병중대원으로서 일하며 느끼는

말했고 마지막으로 신성웅 선임병방은

우선 부산이라는 떨어진 지역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많다고 생각한다. 멀리 떨어진

병이라는 독특한 보직을 수행하면서

회에서는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 할 수 있다. 또한 전투병 못지

도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러운 552헌병중대 일원임을 자부한다

전했다.

영내 순찰을 하고 있는 SGT.

 병장 김상진

 선임병 회의중인 안갑진

신선웅 병장, 조제일 병장, 오

 정비에 관해 배우고 있는

PFC. Daniel A. Laakmann 과 임상

4. MOS Status Report 를

하는 방법을 설명 중인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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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한미 연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강율 원사의 기사를 쓴 적이 있

다. 전에 카투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카투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

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우리 모습을 조

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모습을 알 수 있기에

계속해서 선배 카투사의 기사를 쓰게 되

었다. 이번 호에는 이강율 원사가 2사단

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같은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했던 최철수 이사를 찾아

보았다.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무역

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리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Emery Worldwide라는 미국 항공 무

역회사의 이사입니다.

-언제 카투사로 근무했는지, 맡았던

보직은 무엇인지

1980년 5월 13일에 군에 입대했어요.

논산에서 카투사로 선발됐고 1982년 8

월 12일에 재대했습니다. Cp. Hovey의

Supply에서 근무했습니다.

-옛날 카투사 선발 방식이 달랐던 걸

로 알고 있다.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논산에서의 임의 차출 방식이었습니

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임의적

인 방식으로 선발하다보니까 약간 자

격 미달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군 생활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체 생활이다보니 부족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

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

요.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쯤 시험 선발

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미군이 있는지

같이 일하던 미군으로는 SGT. Parker

와 CPT. Banney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

금도 찾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친하게 지냈던 미군입니다. 에

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제

가 결혼을 어떤 미군 장교의 소개로 하게

됐습니다. 용산에 근무하던 대위였는데,

우연히 용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미 8군 카투사들의 탁구

대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던 미군이었

는데, 그 미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군 생활 중 에피소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SGT. Parker 라

는 Supply에서 같이 일하던 미군과 굉

단도 하고, 교회를 나가니까 중대장이나

미군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었나봅니다.

어느 날 아침에 PT를 끝내고 Formation

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때 우리 부

대원들 중에 카투사 한 명이 미군을 비하

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

이 그 말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

었는데, 그 날 CPT. Banney가 저를 부

르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휴머니스트인

줄 알았고, 인종주의적인 생각이 없는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

니다. 그 뒤로 많이 느낀 건데 카투사들

은 항상 미군들 앞에서 말조심을 해야 합

니다. 인종 차별적인 언어라든지, 속어 같

은 것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미

군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몇몇 카투사들은 비속

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

요. 절대 비속어는 가르쳐줘서는 안됩니

다. 제대 후에 미국 회사를 다

니 면 서 한국에서

근무했 던 미국인

들을 보 는 경우

가 있는 데, 그들

과 이야 기하다

보면 우리 카투사가 가르쳐

준 비속어를 제대 후까지 기

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투사면

미군들에 대한 한국군의 모범을 보여줘

야되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카투사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지

카투사가 그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습

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보통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팅도 많이 했고, 축

제 같은데도 많이 갔었습니다. 미군 부대

에 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카투사로서 힘들었던 점

한번은 부대밖에 외출을 나갔다가 시

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카투사는 편

하게 군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다른 한국군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를 걸

려고 했는지 모자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모자를 다시 빼앗아서 도망쳐 왔

-옛날 PT는 어땠는지

당시 카투사들은 악바리였습니다

상 뛸 때마다 카투사들이 앞에서

요. 뒤에서 뛰면 처질 수도 있으니까

대 뒤쳐지지 않으려고 앞에서

다. 한번은 미군들에게 놀랐던

은 분명히 그 전날 잠을 안 잔

고 있는데도 아침에 오히려 

겁니다. 상당히 체력적으로 우수한게

군들입니다. 카투사들이 뒤지지

면 정말 악바리가 되어야 합니다

카투사들에게 있어서 미군에

인 것은 끈기인 것 같아요.

-옛날 2사단은 어땠는지

카투사들에게 있어서 2사단의

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병일

Cp. Humphreys에서 카투사

았는데 교육병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2사단이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에서는 계급에 따른 마찰 같은

로 없었거든요. 같은 계급이라면

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에서는 꼭 미군과 카투사들이

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같이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는 것도 많이 보고 알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옛날 카투사들의 복지

은 것은 어땠는지

주말마다 나가지는

3-day pass가 있어서

한번 정도 나갔던 것

시설이나 음식 등에 있어서는

금 카투사들과 비슷한

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이었지

요.

-현재 카투사들에게 하고

기

첫 번째로 카투사로 근무하고

간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 많이 하고, 미군들에게 좋은

심어줘야 합니다. 물론 전부는

만 일부 카투사들은 심할 정도로

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활했으면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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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의 중국 작

있었다. 가오싱젠이 바로 그

이 책은 가오싱젠으로

노벨상을 받게 해준 수상

'라는 주인공이 '영혼

찾아 곳곳을 여행하며

기행문 형식의 소설이다. 중

기원에 대한 탐색, 소수

무속과 풍습에 대한 고찰,

혁명에 대한 고발 등 수많은

다루면서 '나 '라는 인물

정체성 찾기는 이어진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헷

맞춤법이 있기 마련이다.

배움터에서는 우리 나라 사

자주 틀리는 맞춤법, 띄어

사례를 중심으로 글쓰기

어휘, 문장, 문단을 다듬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표준어규정과 문장 부호법

영혼의 산

가오싱젠/현대문학북스

우리말 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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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철도원

타 야스오 감독이 만든

작은 어촌에서 살고 있는

가 있다. 어느날 일왕의

께 태평양전쟁에서 가미카제로서

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어부의 회상이 시작된다

타 야스오 감독의 보수적인

관 보다도 잔잔한 휴먼드라마의

동을 맞볼 수 있는 영화이다

호타루

감독 : 후루하타 

2. god/ 길

3. 샾 /내 입술 따뜻한

4. 김동률/다시 사랑한다

5. T/시간이 흐른 뒤

6. wax/사랑하고 싶어

7. 이정현 /미쳐

8. 강타 /스물셋

9. 유승준 /성원

4월 이야기

장나라

주연: 다카쿠라 켄, 다나카

나라오카 도모카

■요즘영어(English in 90's) 2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요즘 많

사용하는 컴퓨터 관련 분야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여보, 인터넷 어떻게 들어가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컴맹인

이상하다, 화면이 왜 이렇게 찌

임마, 하나 새 것으로 사라.

, 네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

 작아서 그럴 꺼야. 구형8메

글자체 어떻게 바꿔?

이렇게 하면 돼.

여보 랩탑이 뭐유?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

?

바른 영작

부부의 호칭인 '여보'를 영어로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

우리말의 '접속하다' 또는 '들어가

영어로는 'get on' 이라고 합니다.

 internet은 줄여서 'net' 이라고 하

미국 영어의 특징은 ' 줄인 말

많이 쓴다 ' 는 것입니다. 예로 a

refrigerator(냉장고)는 a ref 으로 쓰

 a veterinarian(수의사)은 a vet 으

 a hippopotamus(하마)는 a

쓰죠.  참고로 William을 줄여

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

A: Honey, how do I get on the

B: Come on, how do I know? I'm

a computer illiterate, too.

컴퓨터 화면이 뒤틀려 보이고 휘

보이는걸 wavy 또는 fuzzy 라고 하

표현도 70년대엔 익숙하지 않

남자끼리 친근하게 ' 야, 임마 '

표현은 영어로 'Hey, buddy'

됩니다.

A: It's strange, the screen is

므로 느리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땐 단순

히 'slow' 라는 표현을 하지요.

'megabytes' 는 줄여서 'megs' 라고 하

지요.  참고로 RAM은 random-access

memory의 준말입니다.

A: Oh, you're computer is too

slow.

B: Because of RAM I think. It's

old 8 megs.

7. 원래 font는 '인쇄 용어'이지요 그

것이 요즘은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쉽다 ', ' 아주

손쉬운 일'을 70~80년대엔 "It's a piece

of cake"이라고 즐겨 사용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easy stuff'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A: Tell me how to change fonts?

B: Let me show you. Easy stuff,

huh?

8.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을 간단

히 말씀 드리면 애인 사이에서는

'sweetheart' 이라는 표현을, 부부 사이

에서는 'honey' 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요. 우리말에 자신감 없이 '~일걸?' 이

라는 표현은 'I guess' 로 하세요. 예로 "

그거 사실 아닐걸 "이라면 "It's not true,

I guess"라고 하면 됩니다.

A: Honey, what does LAPTOP

computer mean?

B: It means that you can use it on

top of your lap, I guess.

■ Enter

우리 뿐 아니라 원어민들도 자주 틀리

는 동사 중 하나가 enter 입니다. 구어체

영어에서는 큰 구별이 안되지만 문어체

에서는 자주 혼동되죠. 다음을 읽고 어색

한 부분을 찾아볼까요?

1. South Korean government

doesn't allow foreigners to enter

into Korea without having valid

passports.

2. During 1950's, all the students

had to stand up whenever a teacher

entered into the room.

3. Yesterday, I entered the

subway at City Hall.

4. Honey, do we still have time

to shop at duty-free stores before

●번역 및 해설

1. enter 와 enter into 사이에는 큰

의미상 차이가 있지요. enter 는 '(물리

적 공간) 안으로 들어가다 ' 이고 enter

into는 ' 참가하다', ' 개입하다' 등 추상

적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의미상 enter 가 되어야 합니다.

: South Korean government

doesn't allow foreigners to enter

Korea without having valid

passports.

번역) "한국 정부는 유효한 여권이 없

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 "(valid

passport는 보통 여권 사용 기간 만기

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를 의미하지요.)

2. 위의 문장의 해설과 유사한 문제이

군요. 여기서도 enter 가 사용되어야 하

지요.

: During 1950's, all the students

had to stand up whenever a teacher

entered into the room.

번역) "1950년대엔 선생님이 입실하

시면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해

야했다"

3. 우리말로 기차, 버스 등 교통수단

을 ' 타다 ' 라고 할 땐 'get on(in)' 을 사

용합니다.

: Yesterday, I got on the subway

at City Hall.

번역) "어제 시청에서 지하철 탔어요

"

4. 일반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다 "

라고 표현할 땐 'board' 라는 표현을 쓰

지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권을 'boarding

pass' 라고 하지요.

: Honey, do we still have time to

shop at duty-free stores before we

board the plane?

번역) "여보, 탑승하기 전에 면세점

에 들릴 시간 있나요?"

5. 학교에 입학하다라는 표현을 옛날

엔 enter 동사를 쓰곤 했지만 요즘은 get

into란 표현을 합니다.

: Excuse me, could you tell me the

qualifications for getting into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studies?

번역) "죄송합니다만, 대학원에서 국



한 수 진인기 여자

아나운서 ANCHOR
W O M A N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을 뽑으라

뽑을 수 있을까? 단순히 ' 미'

자랑하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는 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성과 미모까지

한수진 아나운서는 어떨까? SBS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매일 같

 TV를 틀면 보이는 그녀의 모

딱딱한 면이 많을 것이라고 예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니 다

 웃음이 굉장히 많아서 친근

느낄 수 있었다.

근황

한지 너무 오래 됐고, 서서히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새롭고 유

앵커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 열심히

있어요. 아직 유학에 대한 계획은

새로운 삶의 준비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한건 언제인지

월에 했어요. 벌써 횟수로는

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사회부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부,

거쳐서 지금은 국제부에 있습

된 계기

생긴지 10년밖에 안 지났기 때

입사할 때 뉴스가 생겼습니

률을 뚫고 앵커가 됐지요. 물론 선택

의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와 아나운서의 차이점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

습니다. 앵커는 연구주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연구주임한테 연구주

임이라고 하지 않고 교사라고 하잖아

요. 그러니까 교사는 직업이고 연구

주임은 직책이듯이 아나운서는 직업

이고 앵커는 하나의 역할입니다. 아

나운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 DJ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라는

것은 역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진행하는 사

람은 무조건 앵커라고 하면 됩니다.

-뉴스를 진행 외에 국제부에서 하

시는 일은

제가 국제부이기 때문에 모든 외

신을 다룹니다. 나라 밖에서 일어나

는 일은 모두 취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체에 따라서 국제부에서 다루지 않

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

외무장관이 UN에서 연설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부 기자가 하는 것이 아

니라 현지 특파원이 하든지 외무부 출

입 기자가 하게됩니다. 그리고 외국

에서 외국인들이 한 일은 외신을 통

해서 하고, 우리 나라 사정상 돈이 많

지 않아서 SOURCE가 있습니다. 그

래서 뉴스 Agency나 Reuters와 계

약을 맺고 뉴스를 받고  번역과 편집

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 뉴스에 대한 수

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들 외국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외국

뉴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수

요가 많아지니까 재미도 있게됩니다.

그리고 빈 라덴 사건 같은 것 때문에

특수가 되면 24시간 일하게 되는 아

쉬운 점도 있습니다. 외신부에 일하

면 항상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

라, 지구촌의 시간들이 항상 우리 나

라 시간에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침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밤

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부 기자가 되려면 체력이 튼튼해

에 속보처럼 많은 순발력이 필요치 않지

만 예를 들어 CNN 뉴스 같은 경우에는

도려 앵커들의 순발력이 더 뛰어나요.

-생방송을 8년 동안 할 수 있는 비결

은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

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아

프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뉴스 시작하기 전에 각오같은게 있

다면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한 3

년 동안 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소한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긴장감으로

보도를 하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하신 적은 없었는지

실수야 너무 많이 했죠. 최근에 호주에서

는 산불이 14일째 나고 있잖아요. 근데 호

주의 수도인 시드니가 14일째 산불로 위협

받고 있다고 멘트를 했는데, 다음날 초등학

생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호주의 수도는 시

드니가 아니라 켄베라라고 해서 굉장히 무

안했습니다. 뉴스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멘트를 해버렸지

뭡니까? 어떨 때는 웃음 때문에 실수를 한

적도 있죠. 저는 원래 웃을 때 고개를 숙이

기 때문에 뉴스 진행 도중 웃어서 혼난 적도

있어요.

-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왠만한

사건 다 겪어봤잖아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비행

기가 떨어지기도 했숩니다.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산가족이 만났고, 정말 제가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

요. 노벨상 같은 것은 아예 생각

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순

간 순간들을 지켜봤다는 게 너무

나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김정일 위원장의 육

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카투사의

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왔고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하니까 나름대로 선망 받는 것으로

있어요.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큼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겠습니다. 저는 영어 잘 못해서

잘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선택받은 분들이니까 그 기회를

지 않고 단순히 군복무만 하지

씩 총도 들어보시고 영어공부

고 미국 사람 많이 새겨서 본때도

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